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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11. 13.(금)

법무부, 원주교도소 이전 개청식 개최

- 무실동 47년의 소중한 기억을 품고 봉산동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다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2026. 11. 13.(금) 10:00 원주시 봉산동

원주교도소 신축 청사에서 주요 내빈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 

개청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홍연 교정본부장, 송기헌․

박정하․최혁진 국회의원, 구자열 원주시장 등 주요 내빈과 교정 관계 인사,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원주교도소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원주교도소는 1979년 원주시 무실동에 개청한 이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왔으나, 도시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면서 교도소가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발전과 원활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따랐다.

특히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시설 노후화와 과밀수용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선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원주교도소를 봉산동에 위치한 신축 교정시설로 이전함으로써 기존 시설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수용 공간을 확충하는 등 보다 인권친화적이며 안정적인

수용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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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주교도소는 현대화된 시설과 개선된 운영 여건을 바탕으로 교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교정·교화 환경을 한층 

개선하는 등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원주교도소 이전 개청은 낡은 시설과 수용

환경이 대폭 개선됨은 물론, 지역사회와 소통을 넓히는 상생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직원들에게 “선진화된 교정시설을 기반으로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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